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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언어치료사는 언어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평가와 중재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이러한 언어치료사의 역할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문화와 언어가 다양할 경우에 더욱 복잡해

진다. 세계적으로 인구의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인구 중 

언어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의 수 또한 증가하게 되어 언

어치료 분야에서도 다문화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심사가 되었으며(Mennen & Stansfield, 

2006, Stow & Dodd, 2003), 언어치료 서비스는 문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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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였을 때 가장 잘 전달된다는 것에 일반

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능한 방식으로 다문화아동

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 방법

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다문화 대상자

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언어치료사들의 자기 인식을 살펴보

고 있다. 

이는 다문화아동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자신의 신념에 대한 자기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oyal college of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s: 

RCSLT, 2007). Kamhi(1995)는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이 임상 

전문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실제로 대상

자에 대한 언어치료사의 자기 인식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Kritikos(2003)는 

40%에 달하는 언어치료사가 다문화아동과 단일언어아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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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재 권고가 달랐으며 이로 인하여 잠재적으로 다문화아동

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확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차이는 대상자에 대한 언어치료사의 자기 인식이 영향을 

준 결과라고 보고 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

로 언어치료사의 지식, 기술, 대인관계 기술과 함께 임상에 대

한 자신의 인식, 신념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효율적인 서비

스 제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에 대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 대상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은 대학원과 학부 과정에 다문화 이슈를 포함시키고 언

어치료사들이 다문화관련 교육을 받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이와 함

께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받은 교육과정, 교육의 양과 질, 교육 

요구를 조사하여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지식, 역량 

등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DeLeon & Cole, 1994; 

Roseberry-McKibben & Eicholtz, 1994). 이는 인구의 다양성

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 출신의 언어치료사가 

부족하기에 다문화아동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언어치료사의 지식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문화 대상자를 

중재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한 연구에서 상당수의 언어치료사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결 방안으로 후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Caesar & Kohler, 

2007; Hammer et al., 2004; Kohnert et al., 2003).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다문화 대상자에게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역

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 언어치료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본다.

한편, 자신감은 인간의 행동과 관련이 있기에 개인이 어떻게 자

신감을 얻는지를 확인하고, 자신감이 전문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 

태도 및 훈련에 기여하는 바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Blood et 

al., 2010). 이에 따라 임상가들의 자신감이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 다

문화아동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언어치료사의 자신감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더라도 빠르

게 증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다문화 이중언어아동의 평가 및 

중재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대다수의 언어치료사들이 자신이 유능

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Caesar & Kohler, 2007; 

Hammer et al., 2004; Kohnert et al., 2003). 그러나 지속적

인 교육과 훈련, 다양한 문화경험은 언어치료사의 능력과 자신감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영역에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Caesar & 

Kohler, 2007; Kritikos, 2003; Roseberry McKibbin et al., 

2005). 이에 따라 다문화 국가에서는 다문화 대상자 서비스 제공

과 관련된 인식, 교육 경험,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자신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 지역에

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구 통계를 고려할 때 언어치료 분

야에서도 다문화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제공하

는 방법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언

어치료사, 언어발달지도사, 언어치료전공 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아동에 대한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Hwang, 2017; Hwang & Kim, 2009; Kim et al., 

2018; Oh & Park, 2014). 이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원의 

변화 때문이다. 2019년 기준 한국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총인

구 대비 4.3%이다. OECD에서는 총인구 중 외국인, 이민 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국가로 

분류하기(Statistics, 2020)에 우리나라는 그 문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다문화자녀 인구의 증가이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아동 인

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환경에서도 전체 학생 대

비 다문화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1년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초등학생이 전년대비 3.4%, 중학생은 

26.8% 등으로 증가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21). 학교

환경에서 다문화학생들이 읽기쓰기를 포함하여 언어치료사의 도움

이 필요하며(Jung et al., 2015)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한국어 

능력 부족 등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Hwang & Jeong, 

2008; Tak et al., 2014).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환경에 학교언어치료사 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

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언어치료 분야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확대

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아동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언어치료

사에게 지속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매

우 필요하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찍부터 교

과과정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ASHA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

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아동들의 요

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Giberson & 

Actiks, 2012). 우리나라 다문화아동들의 언어습득 형태가 중

도입국 아동,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한국어를 제2언어를 습득

하는 아동,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를 동시적, 또는 순차적 이

중언어로 습득하는 아동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Hwang, 2017; 

Hwang, 2018; Hwang & Kang, 2016). 이와 함께 언어결핍 

환경으로 인해 언어촉진 자극이 필요한 아동에서부터 특수한 

요구가 있는 대상자까지 지원의 정도 또한 다양하며 초기에는 

주로 학령전기 언어습득을 위한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중등, 고등학생까지 연령범위도 확

대되었다(Hwang, 2017). 이것은 언어치료 현장에 의뢰되는 대

상자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언어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말하며, 언어치료사들이 이들의 요구에 부합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

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언어치료사들의 인식, 교육 경험과 요구, 자신감 등에 대하여 

연구하여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언어치료사의 다문화아동 언어발달 및 

언어치료 분야 역할에 대한 인식, 다문화 중재 경험, 교육 경험과 

교육 요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신감과 예측 요인 등을 살펴보

고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언어치료사의 준비, 역량강화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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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치료사의 다문화아동 중재경험과 언어발달에 대한 인

식은 어떠한가?

둘째, 언어치료사의 다문화아동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언어치료 

분야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언어치료사의 다문화아동 교육경험과 교육요구는 어떠한

가? 

넷째, 언어치료사의 다문화아동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신감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해서 전국의 언어치료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218명의 언어치료사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 중 여자 203명

(93.1%), 남자 15명(6.9%)이었다. 연령은 20대 95명(43.6%), 30

대 83명(38.1%), 40대 이상 40명(18.3%) 순으로 20대가 가장 많

았으며, 최종 학력은 전문학사 및 학사 150명(68.8%), 석사 및 박

사 68명(31.2%)이었다. 근무 기관은 사설언어치료실 87명(39.9%), 

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각 35명(16.1%), 일반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언어치료사

가 31명(14.2%), 병원 및 의원 30명(13.8%) 순으로 사설언어치료

실이 가장 많았다. 근무한 경력은 7년 이상 73명(33.5%), 1~2년 

55명(25.2%), 3~4년 49명(22.5%), 5~6년 41명(18.8%) 순으로 7

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2급 언어치료사 161명(73.9%), 1급 언

어치료사 57명(26.1%)이었다(Table 1).

2. 연구도구

설문지 개발을 위해서 Hammer 등(2004), Guiberson과 

Atkins(2012), Roseberry-McKibbin 등(2005), Hwang (2017), 

Verdon 등(2015)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

였다. 설문은 크게 첫째, 응답자의 배경정보, 둘째, 다문화 아동 

중재경험과 언어발달에 관한 인식, 셋째, 언어치료 분야 역할에 대

한 인식, 넷째, 교육경험과 교육 요구, 다섯째는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신감의 5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언어치료

사의 배경 변인에는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지역, 근무기관, 근무

경력, 자격증에 관한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다문화아동 중

재경험, 언어발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6문항을 구성하

여 언어발달 문제, 언어발달 문제 영역 및 그 원인, 언어발달 이외

의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언어치료 분야 역할에 대한 인식

을 알아보기 위해서 5점 리커트 척도(1점=매우 중요하지 않다, 2

점=중요하지 않다, 3점=잘 모르겠다, 4점=중요하다, 5점=매우 중

요하다)로 6문항을 구성하였다. 넷째, 언어치료사들의 다문화에 대

한 교육경험과 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교과목 수강, 

다문화와 이중언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교육참여 요구 등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다문화아동 언어치료 서비스 제

공에 대한 자신감을 살펴보기 위해서 5점 리커트 척도 3문항(1점=

매우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잘 모르겠다, 4점=그렇

다, 5점=매우 그렇다)을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yes-no, 다중응

답, 리커트 척도,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Appendix 1에 수록하였다.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평가

방법으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일반적으로 .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언어치료 분야의 역할에 관한 인식 문항은 

.809, 언어치료 교육에 대한 인식 .786, 언어치료에 대한 자신

감 .762, 다문화아동에 대한 교육요구 .924였다.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5 (09.9)

Female 203 (93.1)

Age

Twenties 95 (43.6)

Thirties 83 (38.1)

Over forties 40 (18.3)

Highest degree
completed

Bachelor 150 (68.8)

MasterㆍDoctorate 68 (31.2)

Work plac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35 (16.1)

Welfare center 35 (16.1)

Speech Clinic 87 (39.9)

Medical institution 30 (13.8)

Educational institution  31 (14.2)

Work experience

1~2years 55 (25.2)

3~4years 49 (22.5)

5~6years 41 (18.8)

More than 7years 73 (33.5)

Working areas

SeoulㆍGyeonggi 79 (36.2)

GangwonㆍChungcheong 15 (06.9)

Gyeongsang 32 (14.7)

Jeolla 62 (28.4)

Jeju 30 (13.8)

SLP certification
First-class 57 (26.1)

Second-class 161 (73.9)

              Total 218 (100)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3. 연구절차

1) 설문 문항개발

설문지 개발을 위해서 교육 요구와 교육 경험은 Hammer 등

(2004),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자신감, 언어치료 분야의 준비에 

관한 문항은 Roseberry-McKibbin 등(2005), 언어발달에 대한 

인식, 문제를 보이는 언어영역 등의 문항은 Guiberson과 

Atkins(2012), Verdon 등(2015), Hwang(2017)의 연구를 근

거로 1차 설문지를 만들었다. 구성한 설문지는 본 연구에 목적

에 따라 문항 형식, 문항 내용, 문항 응답 방식 등을 반복적으

로 검토하고 수정ㆍ보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문항

은 NAVER form으로 예비실험을 위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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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 실험

현장 언어치료사 16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NAVER form으로 SNS, e-mail

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예비실험에서 문항 내용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사용의 필요성, 유사한 문항 내용은 정리하여 

통합할 필요성, 중다응답문항의 응답형식의 명시, 단일선택 문항을 

중다응답으로 변경 고려, 연관성에 따라 문항을 영역에 따라 묶어

서 제시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문항은 삭제하고 문항의 내용과 배열을 수정하여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다응답 문항에 대하여 전

체적으로 점검하였다. 예비실험에서 제의받은 내용은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NAVER Form으로 배포용 최종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3) 본 실험

본 조사는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하였다. 전

국의 복지관, 사설언어치료실, 병원 및 의원, 건강가정다문화지원

센터, 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근무하는 언어치료사

를 대상으로 개발한 설문지를 SNS, e-mail 등을 통하여 배포하였

다. 설문지 배포는 언어치료사가 가입되어 있는 NAVER 카페, 밴

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설문을 올리고 설문지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설문지 수거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카페, 밴드, 

SNS 등을 이용하여 응답을 독려하였다. 237명의 언어치료사가 설

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한 설문지 중 불성실한 19부를 제외하고 

총 21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처리

자료 분석은 SPSS/WIN 22.0을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유의도가 p<.05인 경우는 통계적으로 의미

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첫째,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다문화아

동 언어발달에 대한 인식, 원인, 언어발달 이외의 문제, 다문화와 

관련된 교과목 수강 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배경변인에 따른 인식. 자신감, 교육 요

구, 교육 경험 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일원

배치분산분석,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신감 예측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다문화아동 중재 경험과 언어발달에 대한 인식 

언어치료사들의 다문화 아동 중재 경험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73.4%(160명), ‘아니오’ 26.6%(58명)로 

나타났다(Table 2).

응답자의 배경변인인 성별, 연령대, 학력, 근무기관, 근무경력, 

자격증 따른 다문화아동 중재 경험 유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근무처(χ²=16.43, p<.01), 

경력(χ²=8.56,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

령(χ²=1.12), 학력(χ²=.39), 자격증(χ²=.4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아동을 중재한 경험은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 응답자는 100%, ‘병원’ 76.7%, ‘교

육기관’ 67.7%, ‘언어치료센터’ 66.7% 등의 순이었다. 근무경력에

서는 ‘3~4년’이 83.7%로 가장 높았고, ‘1~2년’ 78.2%, ‘5~6년’ 

76.6% 등의 순이었다. 

다문화아동 언어발달에 대한 언어치료사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83.5%, ‘없다’ 

5.0%, ‘모르겠다’ 11.5%로 나타나 대다수의 응답자가 다문화아동

이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Table 3). 

다문화아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 언어 영역을 대

한 언어치료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응답문항으로 조사

하였다. 그 결과 ‘조음음운’이 17.8%(156명, 케이스 중 71.9%), 

‘어휘’ 17.6%(154명, 케이스 중 71.0%) ‘문장사용’ 17.3%(152명, 

케이스 중 70.0%), ‘조사ㆍ어미’ 17.4%(153명, 케이스 중 70.5%), 

‘읽기ㆍ쓰기’ 15.1%(132명, 케이스 중 60.8%), ‘화용’ 14.5%(127

명, 케이스 중 58.5%)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Table 4).

Response n %

Yes 160 73.4

No  58 26.6

Note. CLD=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hildren. 

Table 2. Experience of serving on CLD 

Survey items n (%)

Having problems with language development 182 (83.5)

No problems with language development 11 ( 5.0)

Don’t know 25 (11.5)

Note. CLD=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hildren. 

Table 3. Perceived problems on language development of CLD 

Survey items n % % of cases

Articulation 156 17.8 71.9

Lexical 154 17.6 71.0

Grammatical morpheme 153 17.4 70.5

Sentence 152 17.3 70.0

ReadingㆍWriting 132 15.1 60.8

Pragmatic 127 14.5 58.5

Others 3  .3 1.4

Total 877 100.0 404.1

Note. Multiple response questions. 

Table 4. Language areas with problems in languag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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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사가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아동 언어발달 문제의 원인

은 ‘외국인 부모의 서툰 한국어 사용’ 21.7%(184명, 케이스 중 

84.4%), ‘이중언어 환경’ 17.8%(151명, 케이스 중 69.3%), ‘주 양

육자의 양육방식’ 16.5%(140명, 케이스 중 64.2%), ‘외국인 부모

의 모국어 사용’ 14.5%(123명, 케이스 중 56.4%), ‘양육에 대한 

관심부족’ 11.2%(95명, 케이스 중 43.6%), ‘낮은 사회경제적 수

준’ 9.5%(81명, 케이스 중 37.2%), ‘문화차이’ 8.7%(74명, 케이스 

중 3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Survey items n % % of cases

Poor Korean ability of foreign parents 184 21.7 84.4

Bilingual environment 151 17.8 69.3

Parenting style of caregiver 140 16.5 64.2

Foreign parent’s native language 123 14.5 56.4

Lack of interest in parenting  95 11.2 43.6

Low socioeconomic level  81 9.5 37.2

Cultural difference  74 8.7 33.9

Others   1  .1  .5

Total 849 100 389.4

Note. Multiple response questions. 

Table 5. The cause of language development problem

다문화아동 언어발달 이외의 문제 원인에 대하여 ‘또래와의 관

계형성’ 20.5%(146명, 케이스 중 67.0%), ‘어머니의 한국 사회 적

응과 관련’ 20.5%(146명, 케이스 중 67.0%), ‘심리’ 17.4%(124

명, 케이스 중 56.9%), ‘학습’ 17.2%(122명, 케이스 중 56.0%), 

‘문화차이’ 14.3%(102명, 케이스 중 46.8%), ‘행동’ 9.7%(69명, 

케이스 중 31.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6). 

 다문화아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친 자원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그 결과 ‘다문화아동을 직접 만난 경험’ 46.1%(187명, 케이

스 중 85.8%), ‘논문ㆍ전문서적’ 16.3%(66명, 케이스 중 30.3%), 

‘인터넷 기사 및 정보’ 16.3%(66명, 케이스 중 30.3%), ‘뉴스매체’ 

13.3%(54명, 케이스 중 24.8%), ‘신문ㆍ잡지를 통한 정보’ 

7.1%(29명, 케이스 중 13.3%) 등의 순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7).

2. 언어치료 분야 역할에 대한 인식  

다문화아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언어치료 분야의 역할에 관해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언어치료사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문항

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더 많은 임상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함’ 평균 

4.19(SD=.79), ‘다문화와 관련된 더 많은 세미나, 워크숍의 개최’ 

평균 4.16(SD=.78), ‘이중언어 언어치료사 양성 및 인력풀 형성’ 

4.07(SD=.86), ‘이 분야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 논문의 간행’ 

4.05(SD=.81), ‘대학에서 더 많은 교과목 배정’ 평균 

3.96(SD=.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8).

Survey items M (SD)

Providing students with more clinical practice 
opportunities for CLD

4.19 (0.79)

More workshops/inservices offered by school district 4.16 (0.78)

Bilingual speech therapist training and manpower pool 4.07 (0.86)

More journal articles in this area 4.05 (0.81)

More coursework at the university level 3.96 (0.79)

Actively hiring bilingual therapists 3.66 (1.05)

Note. CLD=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hildren. 

Table 8. Perception of the role of the speech language 
pathology’s field 

배경변인에 따른 언어치료 분야 역할 인식에 대하여 통계학적인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격증’(t=-2.274, p<.05), ‘근무기관’ 

(F=3.406, p<.05), ‘다문화아동 중재 경험’(t=1.582,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격증’에서는 ‘2급 언어치료사’가 

평균 4.07로 ‘1급 언어치료사’의 3.86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

기관’에서는 사후검정(Scheffé) 결과 ‘언어치료센터’가 평균 4.13

으로 ‘병원 및 의원’의 3.68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9). 

 

Survey items n % % of cases

Relationship with peers 146 20.5 67.0

Mother’s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146 20.5 67.0

Psychological problems 124 17.4 56.9

Learning problens 122 17.2 56.0

Cultural difference 102 14.3 46.8

Behavioral problems  69 9.7 31.7

Others   2 .3 0.9

Total 711 100 326.1

Note. multiple response questions. 

Table 6. Perceived problems other than language development 

Survey items n % % of cases

Direct experience with CLD 187 46.1 85.8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Internet 

 66 16.3 30.3

PapersㆍProfessional books  66 16.3 30.3

News media  54 13.3 24.8

NewspaperㆍMagazine  29 7.1 13.3

Others   4 1.0 1.8

Total 406 100 186.2

Note. Multiple response questions; CLD=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hildren. 

Table 7. Sources that influenced the perception of S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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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치료사의 다문화 관련 교육경험과 교육요구

1) 다문화관련 교육 경험 

학부나 대학원 과정 중에 다문화와 관련된 교과목 수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42.7%(93명), ‘아니

오’ 57.3%(125명)이었다(Table 10).

배경변인에 따른 교과목 수강 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연령(χ²=12.47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0대에서는 

‘예’가 55.8%(53명), ‘아니오’ 44.2%(42명), 30대에서는 ‘예’가 

34.9%(29명), ‘아니오’ 24.8%(54명)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에

서는 ‘예’가 27.5%(11명), ‘아니오’ 72.5%(29명)로 나타나 연

령대가 낮아질수록 교과목 수강의 경험이 높았다. 연령 이외 학력

(χ²=.353), 근무기관(χ²=2.413), 근무경력(χ²=5.916), 자격증(χ

²=1.068)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문화와 관련된 교과목 수강은 ‘학부 과정’이 86.0%(80명)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과정’ 7.5%(7명), ‘학부와 대학원 과정 모두’ 

6.5%(6명)이었다(Table 11).

Course n %

Undergraduate 80 86.0

Graduate school  7 7.5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6 6.5

Table 11. Training received on multicultual issues

세미나, 특강 등을 통하여 다문화, 이중언어에 대한 교육경험을 

묻는 질문에 ‘56.9%(124명)가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아니오’는 

43.1%(94명)이었다(Table 12). 배경변인에 따른 교육경험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근무기관(χ² 

=16.879, p<.01), 근무경력(χ²=10.736,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기관에서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77.1%(27명), ‘교육기관’ 71%(22명), ‘복지관’ 65.7%(23명), ‘언어

치료센터’ 44.8%(39명), ‘병원 및 의원’ 43.3%(13명)의 순으로 나

타났다. 근무경력에서는 ‘5~6년’ 73.2%(30명), ‘7년 이상’ 63.0% 

(46명), ‘3~4년’ 49.0%(24명), ‘1~2년’이 각각 43.6%(24명)의 순

이었다. 이외 학력(χ²=.961), 연령(χ²=2.784), 자격증(χ²=.032) 변

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언어치료사의 다문화관련 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5점 리커

트 척도 문항으로 살펴보았다. ‘다문화와 관련되어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문항에 대하여 평균 3.49, ‘전문 지식과 교육이 필요하

다’는 문항에 대하여 4.25, ‘전문분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문항

에 대하여 3.86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다수가 전문지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Table 13).

Survey items M (SD)

I have sufficient training to be able to adequately 
serve the clients on my caseload. 

3.49 (.87)

Special knowledge and training is needed in order to 
provide services to foreign-born clients who 
want to improve their English  skills.

4.25 (.72)

Bilingual and multicultural issues should be 
considered specialty areas of clinical practice.

3.86 (.97)

Table 13. Perspectives of educational training

Variable n M (SD) F/t p Scheffé
1

Bachelor 150 4.03 (.58) 
.58 .56* -

MasterㆍDoctorate  68 3.98 (.67) 

2
Second-class  57 3.86 (.63)

-2.27 .02* -
First-class 161 4.07 (.59)

3

20s  95 3.99 (.65) 

.53 .58* -30s  83 3.99 (.56) 

40s≤  40 4.10 (.62) 

4

MFSCa  35 4.11 (.46)

3.40 .01* c>d

Welfare centerb  35 3.99 (.63) 

Speech clinicc  87 4.13 (.57) 

Medical institutiond  30 3.68 (.81) 

Educational 
institutione  31 3.94 (.51) 

5

1~2years  55 4.01 (.67) 

.14 .93* -
3~4years  49 4.05 (.59) 

5~6years  41 4.03 (.56) 

Over 7years  73 3.98 (.60) 

6
Yes 160 4.05 (.57)

1.58 .005** -
No  58 3.91 (.70) 

Note. 1=highest degree completed; 2=SLP certification; 3=age; 
4=work place; 5=work experience; 6=experience of serving on 
CLD children; MFSC=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p<.05, **p<.01 

Table 9.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role of the speech 
language pathology’s field 

Response n %

Yes  93 42.7

No 125 57.3

Table 10. Training received on multicultural issues through
undergraduate or graduate programs  

Response n %

Yes 124 56.9

No  94 43.1

Table 12. Training received on multicultural issues through 
workshops or semin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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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 관련 교육 요구

다문화아동에 관한 교육요구를 살펴보기 위해서 5점 리커트 척

도 문항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 부모교육’ 4.50, ‘다

문화 부모상담’ 4.44, ‘다문화 아동의 읽기 및 쓰기 발달과 장

애’, 4.41, ‘다문화/이중언어 중재 전략’, ‘다문화/이중언어 평가’ 

각 4.30, ‘이중언어 발달’ 4.20, ‘언어습득에 있어 이중언어의 

영향’ 4.19, ‘문화에 적절한 교재 및 교구 선정과 개발’ 4.07, 

‘한국어 발달’ 4.04 등의 순서로 요구가 높았다(Table 14).

Table 14. Topics desired on cultural and service delivery

Survey items M (SD)

Multicultural parent education  4.50 (0.70)

Multicultura parent counseling  4.44 (0.72)

Reading and writing development and disability of 
multicultural children

4.41 (0.72)

Intervention strategies for multiculal/bilingual 
children

4.30 (0.81)

Approaches to assessing multiculal/bilingual 
children

4.30 (0.81)

Bilingual development 4.20 (0.80)

Influence of a bilingual environment on language 
acquisition

4.19 (0.82)

Developing culturally appropriate teaching materials 4.07 (0.88)

Korean language development 4.04 (0.88)

Communication styles of other cultures 3.94 (0.91)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multicultural families

3.93 (0.94)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83 (0.88)

Dynamic assessment 3.83 (0.88)

Cultural views of disabilities/illness 3.72 (0.95)

Korean  speech correction for foreigners 3.71 (1.01)

Code mixing 3.70 (0.92)

Second language fluency assessment 3.66 (1.01)

How to work with interpreters  3.90 (1.05)

배경 변인에 따른 교육에 대한 요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재 경

험’(t=2.542,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재 경험’에서는 ‘예’가 평균 4.06으로 ‘아니오’의 3.84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15).

4. 다문화아동 언어치료에 대한 자신감 

다문화아동 언어치료에 대한 자신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5점 리

커트 척도 문항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아동 평가에 능숙

하다’ 3.08, ‘다문화아동 중재에 능숙하다’ 3.15, ‘다문화아동 평가

와 중재가 편안하다’, 3.13로 나타나 언어치료사들이 다문화아동에 

대한 자신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6).

Survey items M (SD)

I am comfortable assessing and treating an 
individual from a cultural or racial background 
other than my own.

3.13 (1.14)

I am competent assessing   bilingual/multilingual 
clients.

3.08 (1.02)

I am competent treating bilingual/multilingual clients. 3.15 (1.02)

Table 16. Confidence level

Variable n M (SD) F/t p

1
Bachelor 150 4.00 (.61)

 -.03 .97
MasterㆍDoctorate  68 4.00 (.52)

2
Second-class  57 3.90 (.62)

-1.51 .13
First-class 161 4.04 (.56)

3

20s  95 3.99 (.58) 

  .24 .7830s  83 3.99 (.59) 

40s≤  40 4.06 (.57) 

4

MFSC  35 4.01 (.74) 

 1.08 .36

Welfare center  35 3.95 (.47)

Speech clinic  87 4.09 (.53) 

Medical institution  30 3.90 (.65) 

Educational institution  31 3.90 (.53) 

5

1~2years  55 4.01 (.59) 

  .03 .99
3~4years  49 3.99 (.68) 

5~6years  41 4.02 (.54) 

Over 7years  73 4.00 (.53) 

6
Yes 160 4.06 (.57)

 2.54 .01*

No  58 3.84 (.59) 

Note. 1=highest degree completed; 2=SLP certification; 3=age; 
4=work place; 5=work experience; 6=experience of serving on 
CLD children; MFSC=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p<.05

Table 15. Differences in educational needs related to 
multicultura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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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인에 따른 자신감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력(t=2.81, 

p<.01), 자격증(t=-3.63, p<.001), 의뢰경험(t=2.81, p<.01), 근무

기관(F=-5.15, p<.001), 근무경력(F=5.14, p<.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전문학사 및 학사’가 평

균 3.14, ‘석사ㆍ박사’ 3.06으로 ‘전문학사와 학사’에서 높았고, 자

격증에서는 ‘2급 언어치료사’가 평균 3.20로 ‘1급 언어치료사’ 

2.88로 나타나 ‘2급 언어치료사’가 높았다. 중재경험에서는 ‘예’가 

평균 3.20, ‘아니오’가 2.89로 의뢰경험이 있는 언어치료사의 자신

감이 높았다. 근무기관에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49

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관’ 2.84로 가장 낮았다. 근무경력에서는 

‘3~4년’이 3.33으로 높았고 ‘7년 이상’이 평균 2.9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Table 17).

다문화아동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언어치료사의 자신감 예측요인

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

은 F=20.933(p<.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377로 37.7%의 설명력이 나타났고,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0.1이상의 VIF는 10.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

성에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임상경력(더미변수), 학력(더미변

수), 다문화아동 중재경험 유무(더미변수), 근무기관(더미변수), 자

격증(더미변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자신감 점

수를 종속변수로 단계적 선택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언어치료 분야의 관심(t=4.974, p<.001), 교육 만족도(t=4,452, 

p<.001), 더미경력 삼사년(t=3,796, p<.05), 더미다문화(t=3,144, 

p<.05), 더미교육기관(t=2.632, p<.05), 더미사십대(t=2.463, 

p<.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18).  

Variable  B SE    t p

Constant .933 .241 3.880  .000***

1 .289 .065 .273 4.452 .000*** 

2 .325 .086 .211 3.796 .000*** 

3 .317 .101 .183 3.144 .002** 

4 .272 .103 .149 2.632 .009***

5 .229 .093 .138 2.463 .015*

R=.614   R²=.377   adjR²=.359  F=20.933  p=.000***

Note. 1=perspectives of educational training; 
2=dummy-3-4years; 3=dummy-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4=dummy-educational institution; 5=dummy-over 40s.
*p<.05, **p<.01, ***p<.001   

Table 18.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confidence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언어치료사의 다문화아동 언어발달 및 언어치료 

분야 역할에 대한 인식, 다문화 중재 경험, 교육 경험과 교육 요

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신감과 예측 요인 등을 살펴보고 증가

하고 있는 다문화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언어치료사의 준비, 역량강화 등을 위한 기초 연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다문화아동 중재경험과 언어발달에 대한 인식

최근 1년간 언어치료사들의 다문화아동 중재 경험 유무를 

분석을 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예’라고 답하여 언어치료 현

장에 다문화아동 의뢰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9

년 실시한 연구(Hwnag & Kim, 2009)에서 44%, 2012년 유사

한 내용으로 조사한 연구(Kim et al., 2018)에서는 65%가 중

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 대상자 중 

다문화아동을 위한 직종인 언어발달지도사의 참여 비율을 감안

하더라고 그 간 의뢰되는 아동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1년이라는 기간을 한정하였음에도 75%의 

응답률은 보인다는 것은 많은 다문화 대상자들이 언어치료 현

장에 의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문화아동 인구 증가

(Ministry of Education, 2021)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관련하여 언어치료사의 인식을 조

사한 결과 75%가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

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Hwang과 Kim(2009)의 연구에서 언어

발달에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6.5%, 42.2%

는 ‘아주 많다’라고 대답하여 본 연구와 질문문항에서 차이가 

보이기는 하나 대다수의 언어치료사들이 다문화아동의 언어발

달에 대하여 염려를 하고 있었다. 

Variable n M (SD) F/t p Scheffé
1

Bachelor 150 3.14 (.69)
.006 2.81***

MasterㆍDoctorate  68 3.06 (.57)

2
Second-class  57 2.88 (.50)

-3.63 .000***

First-class 161 3.20 (.68)

3

20s  95 3.17 (.66)

2.669 .072***30s  83 2.99 (.65)

40s≤  40 3.24 (.61)

4

MFSCa  35 3.49 (.60)

5.151 .001*** a>b

Welfare centerb  35 2.84 (.60)

Speech clinicc  87 3.05 (.72)

Medical institutiond  30 3.06 (.53)

Educational 
institutione  31 3.22 (.51)

5

1~2years  55 3.08 (.63)

5.141 .001*** b>d
3~4years  49 3.33 (.65)

5~6years  41 3.17 (.67)

Over 7years  73 2.97 (.64)

6
Yes 160 3.20 (.59)

2.81 .006***

No  58 2.89 (.76)

Note. 1=highest degree completed; 2=SLP certification; 3=age; 
4=work place; 5=work experience; 6=experience of serving on 
CLD children; MFSC=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p<.01, ***p<.001  

Table 17. Difference of confidence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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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보인다고 인식한 언어영역은 조음음운, 어휘, 조사 

및 어미, 문장, 화용 순이었다. 유사한 문항으로 조사한 Hwang

과 Kim(2009)연구에서는 어휘, 구문, 형태소의 순서였고, Oh 

와 Park(2014)에서는 어휘, 구문, 형태 순이었다. 또한 Kim 등

(2018)의 연구에서는 조음, 의미, 구문영역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어휘영역에서 높은 응답 빈도

를 보고하였다. 이는 어휘발달이 언어환경, 아동이 경험한 언어

입력과 유창성 등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 같다(Paradis et al., 2010). 언어치료사들이 

문제를 보인다고 인식한 언어영역은 곧 평가 및 중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후 다문화아동의 지원계획, 

평가, 중재, 매체개발 등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여 보인다.

언어치료사들은 다문화아동이 언어발달에 문제를 보이는 원인으

로 외국인 부모의 서툰 한국어 사용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었

다. 그간 많은 연구에서 다문화어머니의 유창하지 않은 한국어 능

력과 자녀의 언어발달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Hwang, 2017; Hwang, 2018; Hwang & Jeong, 2008; Jung 

et al., 2012), 언어치료사들도 다문화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자녀

의 언어발달에 대하여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이중언어 환경, 주 양육자의 양육방식,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 사용 등의 순으로 언어발달 지연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지난 약 80년간 이중언어에 대하여 이루어진 연구에서 다문화아동

의 이중언어환경이나 부모의 모국어 사용이 자녀의 언어발달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Paradis et al.,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어치료사들이 이중언어환경, 

외국인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이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적 및 양적 연구를 통하여 자

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이외의 문제 원인으로는 또래와의 관계

형성, 어머니의 한국 사회 적응, 심리, 학습, 문화차이, 행동 등의 

순서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문화아동은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단일언어환경 아동에 비하여 관련된 여러 영역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Paradis et al., 2010). 다문화아동 부모상담, 

진단평가, 중재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언어발달 이외의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기에 언어치료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언어치료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아동들의 또래관계 형성, 심리적인 

문제, 학습, 행동 등의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

다(Kim & Choi, 2016). 다문화아동에 대한 언어치료사의 인식에 

영향을 준 자원으로는 케이스 중 85.8%가 다문화아동을 직접 만

난 경험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논문 및 전문서

적, 인터넷 기사 및 정보, 뉴스매체, 신문 및 잡지를 통한 정보 등

의 순이었다. 다문화아동 중재 경험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현장에 다

문화아동 의뢰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아동들에게 서비스 제공한 

경험이 언어치료사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2. 다문화아동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언어치료 분야의 역할 인식

다문화아동 언어치료에 대한 언어치료 분야의 역할에 대한 언어

치료사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리커트 5점 척도 6개 문항 중 4개 

문항에서 4점 이상의 결과가 도출되어 전반적으로 언어치료 분야

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특히 ‘학생들이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더 

많은 임상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함’, ‘다문화와 관련된 더 많은 세

미나 및 워크숍의 개최’, ‘이중언어 언어치료사 양성 및 인력풀 형

성’, ‘이 분야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 논문의 간행’의 4개 문항에

서는 평균 4점 이상이었다. 이는 다문화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이 

언어치료 현장으로 의뢰되는 수가 늘어나면서 대상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언어치료사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

로 추측된다. 다문화아동 중재 경험이 있는 언어치료사와 언어발달

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Oh와 Park(2014)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

스를 보고하고 있으며, 유사하게 언어발달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Hwang(2017)의 연구에서도 언어차이로 인한 부모와 의사소통, 

언어평가 및 분석, 언어촉진 적용 방법, 정보, 자료 부족 등의 어

려움을 보고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언어치료 분야에 대한 역할 

기대에서 2급 언어치료사, 언어클리닉과 병원 및 의원에 근무하는 

언어치료사, 다문화아동 중재 경험이 있는 사례에서 역할 기대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언어치료사 보수교육, 임

상실습, 학회의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의 계획 과정에서 고려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3. 다문화아동 교육경험과 교육요구

언어치료사의 42.7%가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다문화와 관련

된 교과목을 수강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경

험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수강 과정은 학부가 86.0%, 대학원 과

정 5%, 학부와 대학원 과정 모두에서 수강하였다고 응답한 사례는 

6.5%였다. 학부과정에서, 그리고 20대 응답자의 수강 비율이 높은 

것은 다문화관련 교과가 최근에 개설된 경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답자의 56.9%는 세미나, 특강 등을 통해 다문화, 

이중언어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미나 특강 등을 

통한 교육경험은 임상경력이 상대적으로 많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언어치

료사들이 높았다. 특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언

어발달지도사의 경우 양성과정이나 보수교육, 자체 기관 교육 등을 

통하여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대다수의 언어치료사들이 다문화 관련된 전문 지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또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 근무하는 언어발달지도사가 높았다. 언어발달지도사들이 다양한 

요구가 있는 다문화아동을 의뢰받기에 전문적 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문화아동 중재 경험이 있는 

언어발달지도사와 언어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Oh와 Park(2014)

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77.8%가 전문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문화 관련 언어치료사의 교육 요구를 구체적인 문항으로 살펴

본 결과 ‘다문화 부모교육’, ‘다문화 부모상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는 Oh와 Park(2014)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으

며 Hwang(2017)의 연구에서도 다문화아동 서비스 제공과정에

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차이로 인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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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모상담이었다. 또한 ‘다문화 아동의 읽기 및 쓰기 발달과 

장애’, ‘다문화/이중언어 중재 전략’, ‘다문화/이중언어 평가’, ‘이

중언어 발달’, ‘언어습득에 있어 이중언어의 영향’, ‘문화에 적절

한 교재 및 교구 선정과 개발’, ‘한국어 발달’의 8개 문항, 전체 

50%에 해당하는 문항에서 4점 이상의 요구가 있었다. Oh와 

Park(2014)의 연구에서도 다문화아동의 읽기 및 쓰기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Hwang(2017)의 연구에서는 ‘문화에 적절한 교

재 및 교구 선정과 개발’, ‘읽기 및 쓰기 발달과 장애’ 등에서 

요구가 높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흥

미로운 것은 다문화아동의 한국어 발달에 대한 교육요구 또한 

높은 것이다. 언어치료사들은 한국어 언어발달에 대하여 잘 알

고 있고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아동의 한국어발달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다문화아동 중 한국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는 

중도입국 아동, 이중언어환경에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아동 등 

언어환경이 우리나라 단일언어 아동들과 차이가 있기에 보이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한편, 교육요구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다문

화아동을 의뢰받아 교육한 경험이 있는 언어치료사의 요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았다. 이는 언어치료사들이 다문화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교육요구에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 

4.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신감

5점 리커트 척도로 살려본 다문화아동 언어치료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에서 ‘평가에 능숙하다’ 3.08, ‘중재에 능숙하다’ 3.15, ‘평

가와 중재가 편안하다’, 3.13로 나타나 대략 보통수준이었다. 유사

하게 미국의 언어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다문화아동 서

비스 제공에서 자신감이 그리 높지 않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다. Campbell과 Taylor(1992)는 언어치료사의 65% 이상이 표

준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아동을 평가하고 중재할 때 자신들이 

유능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중언어 대상자 평가에서는 

83%가, 중재서비스 제공에서는 80%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Hammer 등(2004)에 연구에서도 

유사하였다. Giberson과 Actiks(2012)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자신과 문화적 또는 인종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보고하였으나 여전히 51%

의 언어치료사만이 이중언어 또는 다중언어 사용 대상자를 평

가하거나 치료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Giberson과 Actiks(2012)은 ASHA에서 교육과 

여러 학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문화대상자 서비스 제공

과 관련된 언어치료사의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

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식이 풍부해지고 편안함을 느끼고 있

지만 임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는 여전히 편안함을 느끼

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다문화대상자와 관련되어 

교육기회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감이 낮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지적하였다. Hammer 등(2004)은 다문화와 다국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둘 것과 관련

된 활발한 연구와 출판물 및 컨퍼런스 개최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자신감 차이검증에서는 석박사 학위의 언어치료사보다 전

문학사 및 학사 학위 응답자의 자신감이 높았다. 만족도 차이

검증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의 자신

감이 가장 높게 났는데, 대다수가 학사학위 소지자인 언어발달

지도사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여 보인다.

자신감이 지식, 인식, 행동과 관련이 있기에 언어치료사의 자신

감에 어떤 요인을 기여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Blood et al., 

2010).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신감 예측 요인으로는 언어치료사가 

경험한 교육한 대한 인식, 언어치료 3~4년의 경력, 건강가정다문

화가족지원센터 근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의 교육기관 

근무, 사십대 연령이었다. Blood 등(2010)의 연구에서는 언어

치료 서비스 제공에서 언어치료사가 받은 교육이 주요한 예측

요인이었다. 본 연구의 문항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공통

적인 것은 교육경험이 자신감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아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기회 제

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본 연구

는 소수의 문항으로 자신감에 대하여 살펴보았기에 추후 연구

에서는 확대된 문항으로 다문화아동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신

감과 관련된 양적 및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여러 방

향에서 검토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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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Questionnaire 

Ⅰ.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이상

3. 최종 학력은 어디에 해당 되나요?  

① 전문학사ㆍ학사                ② 석사ㆍ박사

4. 근무하고 계신 기관은 어디인가요?

① 다문화지원센터               ② 복지관(바우처 포함)               ③ 언어클리닉 및 연구소 

④ 병원 및 의원                 ⑤ 교육기관(일반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5. 언어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이 얼마나 되나요?

① 1~2년             ② 3~4년            ③ 5~6년             ④ 7년 이상

6. 자격증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① 1급 언어치료사                ② 2급 언어치료사

7. 근무지역이 어디인가요?

① 서울ㆍ경기지역              ② 강원ㆍ충청지역             ③ 경상지역           ④ 전라지역             ⑤ 제주지역

8. 최근 1년 이내 다문화 아동을 의뢰 받아 중재한 경험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9. 우리나라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9-1)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영역이라 생각하나요? (중복체크가능)

① 문장사용         ② 어휘             ③ 조사ㆍ어미           ④ 화용   

⑤ 조음음운         ⑥ 읽기ㆍ쓰기       ⑦ 기타____________________

9-2) 언어발달에 문제를 보이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중복체크가능)

① 문화차이                          ② 이중언어환경                   ③ 주양육자의 양육방식              

④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⑤ 양육에 대한 관심 부족          ⑥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 사용          

⑦ 외국인 부모의 서툰 한국어 사용    ⑧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 

9-3) 언어발달 이외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되나요? (중복체크가능)

① 행동             ② 학습                          ③ 심리             

④ 문화차이         ⑤ 또래와의 관계형성             ⑥ 어머니의 한국적응과 관련           

⑦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 

9-4) 다문화 아동에 관한 귀하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중복체크가능)

① 논문, 전문서적                    ② 인터넷 기사 및 정보               ③ 신문, 잡지를 통한 정보            

④ TV, 라디오, 뉴스 등 매체         ⑤ 다문화 아동을 직접 만난 경험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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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문화아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언어치료 분야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11. 다음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표시하여 주세요.

문항 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중언어/다문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이중언어와 다문화는 언어치료에서 전문 분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 중에 다문화와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하였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2-1) ‘예’라고 응답하였다면 어느 과정이었나요?   ① 학부 과정      ② 대학원 과정    ③ 학부와 대학원 과정 모두     

13.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하여 다문화/이중언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4. 다음 주제 중 참여 요구 정도를 표시하세요.

15. 다음에서 귀하의 자신감 정도를 표시하여 주세요.

문항 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중언어/다문화아동을 평가하는 일에 능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중언어/다문화아동을 중재하는 일에 능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일반아동보다 이중언어/다문화아동을 평가하고 중재하는 것이 편안하
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내용
매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대학에서 더 많은 교과목을 배정 ① ② ③ ④ ⑤

2 이중언어 언어치료사를 활발하게 채용 ① ② ③ ④ ⑤

3 이중언어 언어치료사 양성 및 인력풀 형성 ① ② ③ ④ ⑤

4 이 분야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 논문의 간행 ① ② ③ ④ ⑤

5 다문화와 관련된 더 많은 세미나, 워크숍의 개최 ① ② ③ ④ ⑤

6 학생들이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더 많은 임상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함 ① ② ③ ④ ⑤

문항 내용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보통이다

조금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1 역동적 평가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어 발달 ① ② ③ ④ ⑤

 3 제 2언어 습득 ① ② ③ ④ ⑤

 4 통역사의 이용 ① ② ③ ④ ⑤

 5 제 2언어 유창성 평가 ① ② ③ ④ ⑤

 6 외국인의 한국어 억양 교정 ① ② ③ ④ ⑤

 7 다문화/이중언어 중재 전략 ① ② ③ ④ ⑤

 8 다문화/이중언어 아동의 평가 ① ② ③ ④ ⑤

 9 문화에 따른 의사소통 스타일 ① ② ③ ④ ⑤

10 이중언어 부호혼합(code mixing) ① ② ③ ④ ⑤

11 언어습득에 있어 이중언어의 영향 ① ② ③ ④ ⑤

12 다문화 부모상담 ① ② ③ ④ ⑤

13 다문화 부모교육 ① ② ③ ④ ⑤

14 문화에 적절한 교재 및 교구 선정과 개발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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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아동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언어치료사의 인식, 
교육 경험, 자신감

권하라1, 황상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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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최근 다문화인구 증가에 따라 언어치료 분야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언어치료사를 대상으로 다문화아동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인식, 교육 경험, 자신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문항을 개발하고 전국의 언어치료사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기술통계, t-검증, ANOVA, 카이제곱검증,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응답한 

218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년 간 언어치료사의 73%가 다문화아동을 

의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5%의 응답자는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발음과 어휘영역에 문제가 있고, 그 원인이 외국인 부모의 서툰 한국어 사용이라고 

답하였다. 둘째, 언어치료 분야의 역할에 대하여 기대가 높았으며, 학생들이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더 

많은 임상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문화와 관련된 더 많은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셋째, 응답자 중 42.7%가 다문화와 관련된 교과를 수강하였으며, 다문화관련 

전문지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문화관련 교육요구가 높았으며, 그 중 다문화 

부모교육과 부모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넷째, 다문화아동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신감은 

보통 수준이었으며, 자신감 예측요인은 교육 경험에 대한 인식, 경력 3~4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 등이었다.

결론: 단일문화 출신의 언어치료사가 문화와 언어적 배경이 다양한 아동들에게 효율적인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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